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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 
SKT, 세계 무대서 국가대표 AI 모델 
신뢰성 검증한다
- MWC26서 자체 개발 LLM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으로 레드팀 챌린지 참여
- 100여 명 평가단, 레드팀 방식으로 AI 모델 편항성, 오용 가능성 등 검증
- ‘A.X K1’ 신뢰성·안전성 검증… “결과 활용해 독파모 AI 모델 완성도 높일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2. 25.]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26(Mobile World Congress 2026)' 기간 중 진행되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통신·AI 기업들이 개발한 LLM(거대언어모델)을 대상으로 약 100명의 평가단이 AI 모델의 차별적 응답 생성, 정보 침해 등 오용 가능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기업 셀렉트스타가 공동 주최하며, 현지 시각 3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행사장 내 탤런트 아레나(Talent Arena)에서 열린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AI 모델이 생성하는 응답의 안전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단이 도출한 검증 결과는 심사단을 통해 점수화되며, 참여 기업 수나 최종 점수, 순위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SKT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LLM)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다. A.X K1은 모델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로, 최근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 1단계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A.X K1을 포함한 A.X 모델 시리즈는 SK텔레콤이 통신·플랫폼 전반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도화해 온 AI 모델이다. 현재 AI 서비스 ‘에이닷’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SK그룹 내부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SKT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A.X K1의 성능과 안전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하는 한편, 그 결과를 AI 서비스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AI 모델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AI가 고객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력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SKT가 보유한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26(Mobile World Congress 2026)' 기간 중 진행되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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